
 

홈 > 뉴스 > 기획 >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 

"35년 동안 등대 지켜...선원 9명 구조 보람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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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등대의 공식명칭은 ‘산지항로표지관리소’로 김장민 소장(58)은 도내 최고참 등대원이다.  

 

1978년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임용된 이래 35년 동안 등대를 지켜왔다.  

 

우도가 고향인 그는 추자도등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애를 했고, 마라도등대에서 신혼을 보냈다. 망

망한 밤바다를 바라보며 등댓불을 밝히는 등대지기를 천직으로 삼아 묵묵히 일해 왔다.  

 

김 소장은 “마라도등대에 근무할 때는 3일에 한 번 자리돔을 팔기 위해 모슬포를 나갔던 작은 어

선에 승선 해 쌀과 부식을 사오곤 했다”며 “1989년 마라도에 여객선이 취항하기 전까지 불편을 

감수해야 했다”고 말했다.  



 

 

그는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는 교류(AC)이지만 등대의 전구와 기계장치 등은 직류(DC) 전기를 써

왔다고 밝혔다.  

 

직류전기를 교류로 전환하는 장치가 도입되기 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등대원들은 낮 시간에 디

젤발전기를 돌려 배터리(축전지)에 전기를 저장해 두는 일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고 그는 설

명했다.  

 

배터리를 10시간 동안 충전할 경우 3일 동안 등댓불을 밝힐 수 있었다.  

 

우도등대에 근무할 당시 선원 9명을 살린 일화도 있다.  

 

그는 “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타 지방 고데구리(소형 저인망어선) 배들은 단속을 피해 주의보가 내

릴 때면 조업에 나섰다”며 “항로가 아닌 곳에 배가 머물러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여수선적 어

선이 좌초돼 있어 구조에 나섰다”고 말했다.  

 

그가 앞장서서 주민들과 함께 좌초된 배에 밧줄을 던졌고, 비바람 속에 바다로 빨려 들어갈 뻔했

던 선원 9명은 밧줄을 의지해 빠져나오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.  

 

등대에서 일을 했던 몇 몇 동료들은 행정직으로 전환해 사무관까지 승진했으나 그는 우직하게 한 

길을 걸으며 등대지기로 남았다. 어릴 적 등대와 함께한 추억 때문이다.  

 

그는 “고향인 우도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온 곳이 등대였는데 주말에 TV로 중계되는 복싱경기

를 보러 가면 그때 마다 등대지기 아저씨가 동네 아이들을 잘 반겨줬다”고 회상했다.  

 

과거에는 등대원(항로표지관리원)이 기피 직종이었으나 최근 수 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대

학 졸업은 물론 전기·기계·산업 기사 자격 보유자들이 지원하고 있다.  

 



 

해양수산부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관광지로 조성된 아름다운 등대에서 

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 

 

한편 제주지역 등대원은 모두 14명이다. 이 가운데 12명은 각각 3명씩 4곳의 유인등대 배치돼 순

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, 나머지 2명은 무인등대와 등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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